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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100승’…두산의위대한여정
<한시즌 역대 최다>

집중점검 ｜두산의 놀라운 독주

두산이 KBO리그 사상 최초로 ‘시즌 100승’을 돌파할 수 있을까? 안정된 투타밸런스를 자랑하는 두산은 30일까지 48경기에서 무려 34승(13패1무)을 올리면서 ‘꿈의 고지’인 100승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뉴시스

승률 0.723…역대 최고의 페이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첫 103승 예상
투·타·수·주 안정…144경기 호재

KBO리그 두산의 승수쌓기가 무섭게 진행
되고 있다. 30일까지 2016시즌 총 경기수
(144)의 3분의 1인 48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34승13패1무(승률 0.723)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2위 NC에도 6.5게임
차로 앞서 있다.

우선 사상 최초의 100승 돌파 여부가 관심
사다. 무승부가 없다는 가정 하에 산술적으로
보면 올 시즌 103승40패1무를 기록하게 된
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지난해까지 한
시즌 100승을 달성한 팀은 없었다. 역대 최다
승은 2000년 현대의 91승(40패2무). 당시에
는 133경기를 치르던 시즌이다.

KBO리그에서 시즌 100승은 그야말로 ‘꿈의
고지’다.그나마지난해부터팀당 144경기로확
대되면서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사실 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100승은 쉽지 않다. 지난해 100승을 올린 팀은
세인트루이스(100승62패·승률 0.617)가 유일
했을 정도다. 여기에 7할이 넘는 두산의 올 시
즌 승률 0.723 역시 놀랍다. 현재 페이스라면
역대 최고승률을 노릴만하다. 역대로 한 시즌
을 모두 합쳐서 7할 승률을 달성한 팀은 단
2팀뿐이었다. 그 중 역대 최고 승률은 삼성이
전·후기리그 통합우승을 차지한 1985년의
0.706(77승32패1무)다. 2위는 1982년 OB가
작성한 0.700(56승24패)이다.

그러나 1980년대 기록과 지금의 기록을 직
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원년인 1982년
부터 1988년까지는 단일시즌 체제가 아니었
다. 전기리그와 후기리그로 나눠 치렀다. 경
기수도 1985년엔 한 시즌 110경기(전기리그
55경기+후기리그 55경기)였고, 1982년엔

80경기(전기리그 40경기+후기리그 40경기)
였다. 단일시즌제를 채택한 1989년 이후로 따
지면 7할 승률을 기록한 팀은 없었다. 2000년
91승을 올린 현대의 0.695가 최고 승률이다.
그만큼 7할 승률은 어렵다. 한 시즌 내내 모든
3연전에서 2승1패 위닝시리즈를 달성한다고
해도 승률은 0.667에 그친다.

물론 두산이 현재와 같은 성적을 시즌 끝까
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장기

레이스를 하다보면 변수도 많이 생기기 때문
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투·타·수·
주에 걸쳐 약점을 찾기 힘든 두산이다. 거침
없이 질주하는 두산이 올 시즌 ‘사상 최초
100승’과 ‘역대 최고승률’이라는 두 마리 토
끼를 잡을 수 있을까. 올 시즌 종착역에서 어
떤 성적표를 거머쥘지 궁금하다.

▶강팀 성공모델, 두산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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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낭자들 ‘주타누간경계령’

아리야 주타누간(태국)이 한국 여자골프의 올림픽 메달 사
냥에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
건주 앤아버에서 국산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이 주최한 LPG
A 투어 볼빅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주타누간은 최근 3개 대
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랭킹을 10위까지 끌어올
렸다. 독특한 모양의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주타
누간. 앤아버(미 미시건주) ｜ AP뉴시스

볼빅챔피언십우승…3연속정상올라
세계랭킹 10위로 강력한 금메달 후보

편집｜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아리야 주타누간(태국)의 상승세가 무섭다. 미
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볼빅챔피언십(총상
금 130만 달러) 정상에 오르며 3개 대회 연속 우승
에 성공했다.

주타누간은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앤아
버의 트래비스포인트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골라내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우승트로피
를 품에 안으면서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 킹스밀
챔피언십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주타누간을 보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장악한 박성현(23)을 떠올리게 한다. 주타
누간은 골프팬들에게 ‘새가슴’, ‘불운한 선수’로 기
억됐다. 2013년 태국에서 열린 혼다 타일랜드에
초청선수로 출전한 그는 마지막 날 17번홀까지
3타 차 선두를 달려 생애 첫 LPGA 우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트리플보기
를 적어내며 박인비에게 연장전을 허용했고, 경험
이 부족했던 주타누간은 연장전에서 박인비에게
패했다. 당시 주타누간의 나이는 18세였다. 그러
나 주타누간은 불운을 딛고 당당히 LPGA 강자로
우뚝 섰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대
신 더 탄탄해졌다.

주타누간은 드라이브샷을 290야드 이상 때리는
장타자다. LPGA의 드라이브샷 평균거리 부문에
서는 266야드(16위)로 기록됐지만, 무서운 파괴력
을 지녔다. 뿐만 아니라 쇼트게임은 갈수록 정교해
지고 있다. 라운드 당 평균 퍼트 수는 30개(17위),
홀 당 평균 퍼트 수는 1.79개(29위)로 안정적이다.
장타자 박성현이 쇼트게임이 좋아지면서 KLPGA
투어를 평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우승으로 주타누간은 세계랭킹 10위가 됐
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그는 올림픽에서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선수들
에겐 리디아 고(세계랭킹 1위)보다 더 위협적인 존
재가 됐다. 한편 이날 경기에선 김효주가 공동 6위
(7언더파 281타), 전인지는 공동 11위(5언더파
283타)에 올랐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곤봉금메달손연재, 리우올림픽예감이좋다

소피아월드컵 전 종목 메달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사진)가
곤봉 금메달을 포함해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내
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향한 기대감
을 키웠다.

손연재는 29일(한국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
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

드컵 종목별 결선 곤봉에서 18.550점으로 금메
달을 목에 걸었다. 2월 에스포(핀란드) 월드컵
볼 부문(18.450점) 1위에 이어 시즌 2번째 월드
컵 금메달이다. 손연재는 이로써 금메달 1개, 은
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손연재는 1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끝난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전관왕에 등
극하는 등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그

로부터 한주 간격으로 잇달
아 펼쳐진 타슈켄트, 민스크
(벨라루스) 월드컵에는 불참
했다. 지난해 발목 부상에 시
달리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터라 리우올림
픽을 앞두고는 체력을 비축

하며 부상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휴식으로잠시숨을고른손연재는이번월드컵

에서도 좋은 기세를 이어갔다. 28일 개인최고점
(74.200점)으로 개인종합 동메달을 차지한 뒤 대

회 마지막 날까지 4개 세부종목에서 메달을 쓸어
담았다.곤봉금메달뿐아니라후프에선 18.650점
의개인최고점(종전 18.600점)으로은메달을따냈
고, 리본에서도 18.450점으로 은메달을 챙겼다.
볼에선18.550점으로동메달을보탰다.

손연재는 30일 소속사를 통해 “월드컵에서
개인종합을 포함해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서 너
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리우올림픽
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
겠다”고 다짐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